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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국가 발전을 위해서 비정규직 고용문제가 중요한 이슈로 부각되고 
있음.
  -  기업은 노무비용 절감과 고용유연성 확보를 통해 시장환경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
해 비정규직 고용을 증가시키고 있음.
  -  국가 차원에서는 일자리 창출, 산업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비정규직 고용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하지만, 비정규직 고용은 근로자의 고용안정성 저하, 소득 양극화 등으로 인해 사회갈등 
심화의 주원인으로 인식되고 있음.
  -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비정규직에 대한 전체 규모, 기업별 특성, 개인적 특성 
등 비정규직 고용현황에 정확한 실태 분석이 필요함.
○  본고에서는 인적자본기업패널(HCCP) 부가조사 자료를 이용해 사업체의 비정규직 고용현
황을 분석하여 근로자의 고용안정성을 살펴보고자 함.
  - 업종 및 규모별로 사업체의 정규직 및 비정규직 고용현황 분석
  - 업종 및 규모별로 근로자의 성, 연령, 학력, 직무에 따른 고용안정성 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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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분석자료
1. HCCP 부가조사
○  2014년 고용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2014년 11~12월에 인적자본기업패널 부가조사(이하 
‘HCCP 부가조사’)를 실시함.
  - 표본설계는 2012년말 사업체 기초통계조사를 모집단으로 하여 제곱근 비례할당 이용
○ HCCP 부가조사는 노동시장 정책(일 · 학습 병행제), 고용현황 등에 대해 조사함.
  -  고용현황과 관련한 설문 내용은 2014년 10월말 기준 성별 정규직과 비정규직 고용현황을 비
롯해 성별 · 학력별, 성별 · 연령별, 성별 · 직무별 정규직과 비정규직 고용현황 등으로 구성
○ 조사결과 1,343개의 사업체가 응답하였으며, 업종 · 규모별 응답현황은 다음과 같음.
표 1. HCCP 부가조사 응답현황1)
(단위: 명, %)
구분 빈도 수 비율
업종
경공업 126 9.4
금속  및 비금속 212 17.4
전자 · 전기 · 정밀기기 127 9.5
기계 · 운송장비 제조 128 9.5
비금융서비스2) 295 22.0
정보 · 기술 · 과학 서비스 157 11.7
금융업 131 9.8




300인 이상 229 17.1
전체 1,343 100.0
주: 1) 본 표의 빈도 수는 가중치를 부여하지 않은 실제 조사값이지만 이후의 모든 분석에서는 가중치를 부여하여 나온 값으로 분석함.
    2)  비금융 서비스업은 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교육서비스업, 예술 ·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이 포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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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제활동인구조사와 HCCP 부가조사 비교
○  경제활동인구조사(이하 ‘경활’) 2014년 8월 자료1)와 HCCP 부가조사의 고용현황을 비교한 
결과 정규직 수는 비슷한 반면 비정규직의 수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경활의 경우 인구센서스에 기초해 개인을 표본으로 추출한 조사인 반면 HCCP 부가조사
는 업종과 규모에 기초하여 사업체 단위를 표본으로 추출한 조사임.
  -  경활과 HCCP 부가조사의 정규직 수는 매우 비슷한 수준인 반면 비정규직은 차이가 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비율도 차이를 보여주고 있음.
  -  하지만 정규직과 달리 사업체 단위에서 비정규직의 정확한 규모를 파악하는 것이 쉽지 않
다는 점2)을 감안한다면 HCCP 부가조사의 표본추출은 비교적 양호하게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음.
  -  따라서 사업체의 고용현황을 분석하고자 하는 본고는 업종 및 규모에 기초하여 사업체 단
위로 조사한 HCCP 부가조사를 분석자료로 활용하고자 함.




N 비율 N 비율 N 비율
경제활동인구조사 4,012,665 78.4 1,106,616 21.6 5,119,281 100.0
HCCP 부가조사 4,037,146 85.1 706,158 14.9 4,743,303 100.0
1)  2014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는 근로형태별 부가조사가 실시되어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이기 때문에 
조사시점이 HCCP 부가조사(2014년 10월 기준)와는 약간 다름에도 불구하고 비교자료로 사용함.
2) 경제활동인구조사의 비정규직은 사업체 내에서 파악하기 힘든 ‘가정내근로자’, ‘일일근로자’를 포함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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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분석결과
1. 사업체의 정규직 및 비정규직 고용현황
○  사업체의 고용현황을 살펴보면 정규직은 4,037,146명으로 85.1%, 비정규직은 706,158명
으로 14.9%였음.
○  성별로 비정규직 비율을 분석한 결과 남성(13.1%)에 비해 여성의 비정규직 비율(19.5%)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  업종별로 비교한 결과 제조업(5.8%)에 비해 서비스업의 비정규직 비율(16.1%)이 높았으며 
환경 및 건설업의 비정규직 비율(48.4%)이 여타 업종에 비해 매우 높았음.
  -  제조업의 경우 경공업이 10.4%로 가장 높았으며 금속 및 비금속, 전자 · 전기 · 정밀기기, 
기계 · 운송장비 제조업의 경우에는 5% 내외로 비교적 낮은 수치를 보여주었음.
  -  반면, 서비스업의 경우 금융업이 19.4%로 가장 높았고 서비스업 중 비율이 가장 낮은 정
보 · 기술 · 과학 서비스업의 비정규직 비율도 14.2%로 모든 서비스 업종의 비정규직 비
율이 제조업 업종들의 비율보다 높았음.
  -  한편, 환경 및 건설업의 경우 비정규직 비율이 48.4%로 나타나 종사자의 절반이 비정규
직으로 구성되어 있음.
  -  환경 및 건설업에 대한 추가 분석을 실시한 결과 환경복원업의 비정규직 비율은 14.0%, 
건설업의 비정규직 비율은 50.7%로 나타나 건설업의 비정규직 비율이 매우 높았음. 이는 
건설업의 특성상 일용직, 하청 등의 비정규직 인력이 많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됨.
○  규모별로 비교한 결과 비정규직 비율은 100~299인 사업체가 가장 높고 30~99인 사업체
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음.
  - 100~299인 사업체는 21.0%가 비정규직인 것으로 나타나 비정규직 비율이 가장 높았음.
  - 300인 이상 사업체는 15.8%가 비정규직이었음.
  -  30~99인 사업체는 비정규직이 10.9%로 나타나 더 큰 규모의 사업체들의 비정규직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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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낮았음. 소규모 사업체일수록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의 구분이 모호해지는 경향이 
있으므로 비정규직 비율이 낮다는 이유만으로 소규모 사업체들(30~99인)의 고용안정성
이 더 큰 규모의 사업체들 보다 높다고 볼 수는 없음.




N 비율 N 비율 N 비율
성별
남성 2,961,437 86.9 445,833 13.1 3,407,269 100.0
여성 1,075,709 80.5 260,325 19.5 1,336,034 100.0
업종
제조업
경공업 304,213 89.6 35,370 10.4 339,582 100.0
금속  및 비금속 618,515 94.4 36,890 5.6 655,405 100.0
전자 · 전기 · 정밀기기 524,154 94.9 28,026 5.1 552,180 100.0
기계 · 운송장비 제조 549,165 96.2 21,648 3.8 570,813 100.0
소계 1,996,047 94.2 121,933 5.8 2,117,980 100.0
서비스업
비금융서비스 778,726 83.8 150,424 16.2 929,150 100.0
정보 · 기술 · 과학 서비스 677,900 85.8 112,294 14.2 790,195 100.0
금융업 324,989 80.6 78,044 19.4 403,034 100.0
소계 1,781,616 83.9 340,763 16.1 2,122,379 100.0
환경  및 건설업 259,483 51.6 243,462 48.4 502,945 100.0
규모
30~99인 1,930,219 89.1 235,839 10.9 2,166,059 100.0
100~299인 967,064 79.0 257,162 21.0 1,224,227 100.0
300인  이상 1,139,862 84.2 213,156 15.8 1,353,018 100.0
전체 4,037,146 85.1 706,158 14.9 4,743,303 100.0
2. 비정규직 유형3)별 분포
○  비정규직 유형별 분포를 살펴보면 계약직이 49.2%, 시간제 근로자 36.0%, 비전형 근로자 
14.8%로 나타났음.
3)  비정규직은 계약직 근로자, 시간제 근로자, 비전형 근로자로 구분됨. ‘계약직 근로자’는 근로계약기간은 정한 자 또는 정하지 않았으나 
비자발적 사유로 계속 근무를 기대할 수 없는 근로자를 의미하며, ‘시간제 근로자’는 근로시간이 통상의 근로자에 비해 짧은 파트타임 
근로자를, ‘비전형 근로자’는 파견, 용역(하청), 특수형태 근로자를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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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별로 비정규직 유형을 비교한 결과 남성(46.2%)과 여성(54.3%) 모두 계약직 근로자 비
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시간제 근로자의 경우 남성(41.7%)이 여성(26.3%)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그림 1. 성별 비정규직 유형 분포
(단위: %)
○ 업종별로 비교한 결과 제조업과 서비스업 그리고 환경 및 건설업 간의 차이가 나타났음.
  -  제조업은 경공업과 전기 · 전자 · 정밀기기는 비전형 근로자의 비율이 가장 높은 반면 기
계 · 운송장비 제조업과 금속 및 비금속은 계약직 근로자의 비율이 가장 높았음.
  -  서비스업은 모든 업종에서 계약직 근로자의 비율이 가장 높았음. 시간제 근로자의 비율은 
제조업에 비해 높은 편이었지만, 비전형 근로자의 비율은 제조업에 비해 매우 낮은 편이
었음.
  -  한편, 환경 및 건설업은 비정규직 근로자의 약 2/3가 시간제 근로자인 것으로 나타나 일













그림 2. 업종별 비정규직 유형 분포
(단위: %)
○ 규모별로 비교한 결과 비전형 근로자의 비율에서 가장 큰 차이가 나타났음.
  -  계약직 근로자의 경우 300인 이상 사업체(52.5%)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규모
에 따른 차이가 크지 않았으며, 시간제 근로자도 300인 이상 사업체(38.7%)에서 가장 많
았지만 규모별 차이는 크지 않았음.
  -  반면, 비전형 근로자는 규모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고 있음. 30~99인(16.5%), 100~299
인(18.4%)로 나타나 300인 이상 사업체(8.7%)보다 약 2배 이상 많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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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령별 비정규직 고용현황
○  연령별로 비정규직의 고용현황을 살펴보면 30대를 기점으로 연령이 높아질수록 비정규직
의 비율이 증가하고 증가 폭도 커짐.
○  연령과 성별을 교차하여 분석한 결과 30대를 기점으로 연령이 높아질수록 비정규직의 비율
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고 비정규직 비율의 증가 폭은 여성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음.
  -  20대 이하의 경우, 노동시장에 안정적으로 안착하지 못한 경우가 많아 비정규직의 비율이 
30대에 비해 높았으며, 여성의 비정규직 비율이 남성에 비해 높았음.
  -  50대부터 비정규직 비율이 급격히 증가함. 특히, 60대 이상 여성의 비정규직 비율은 
48.6%로 나타나 60대 이상 여성 근로자 2명 중 1명이 비정규직 근로자임.
그림 4. 연령 · 성별 비정규직 비율
(단위: %)
○  연령과 업종을 교차하여 분석한 결과 30대를 기점으로 비정규직 비율이 증가하는 추세는 
비슷했으나 업종에 따라서는 이 추세를 따르지 않는 경우도 있었음.
  -  제조업의 경우, 전체 추세와 마찬가지로 30대의 비정규직 비율이 가장 낮고 60대 이상의 
비정규직 비율이 가장 높았음. 하지만 금속 및 비금속, 기계 · 운송장비 제조업의 경우 추




























  -  서비스업의 경우, 60대 이상에서 비정규직 비율이 급증하는 추세가 나타났음. 특히, 금융
업과 비금융서비스업은 60대 이상에서 비정규직 비율이 매우 높았음. 이는 서비스업이 퇴
직자, 고령자의 노동시장 재진입에 용이한 업종이며 주로 비정규직으로 재취업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  환경 및 건설업의 경우, 전 연령대에서 비정규직의 비율이 매우 높았으며 40대 이후부터 
비정규직의 비율이 급증하여 50대부터는 약 2/3가 비정규직인 것으로 나타났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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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령과 규모를 교차하여 분석한 결과에서도 모든 규모의 사업체들에서 30대를 기점으로 
연령이 높아질수록 비정규직의 비율이 높아졌으며 중간규모인 100~299인 규모의 사업체
들에서 비정규직의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  20대 이하의 경우 비정규직의 비율이 30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규모별로는 중간
규모인 100~299인 규모의 사업체들에서 비정규직 비율이 가장 높았음.
  -  30대의 비정규직 비율은 모든 규모에서 가장 낮았으며 30대를 기점으로 비정규직의 비율
은 갈수록 증가하고 있음.
  -  50대부터 100인 이상 규모의 사업체들에서 비정규직의 비율이 20%를 넘어 급증하기 시
작하며 60대 이상의 경우에는 50%에 육박하고 있음.
그림 6. 연령 · 규모별 비정규직 비율
 (단위: %)
4. 학력별 비정규직 고용현황
○  학력별로 비정규직 고용현황을 비교한 결과 학력이 높을수록 비정규직 비율이 낮아졌지만 
최고학력자인 대학원졸업자(석 · 박사)의 비정규직 비율은 4년제 대학졸업자보다 높은 것
으로 나타났음.

























○  학력과 성별을 교차하여 비교한 결과 남성은 전체 분석결과와 동일한 추세를 보여주었지만 
여성은 다른 추세를 보여주었음.
  -  남성의 경우 고졸에서 4년제 대학졸업자 사이에서는 학력이 증가할수록 비정규직 비율이 
감소하지만 대학원졸업자의 경우 비정규직 비율이 4년제 대학졸업자에 비해 증가함. 그
러나 4년제 대학졸업자와 비교했을 때 그 차이는 1%p가 되지 않는 미미한 수준에 불과함.
  -  반면, 여성의 경우 전체적으로 비정규직 비율이 남성에 비해 높은 가운데 전문대 졸업자
와 4년제 대학졸업자의 비정규직 비율이 동일하며 대학원졸업자의 비정규직 비율은 급등
하는 추세를 보여줌.
  -  학력 증가와 함께 남성-여성 간의 비정규직 비율의 격차도 늘어나고 있음. 전문대 졸업
자의 경우 남성 비정규직 비율이 11.3%, 여성이 15.6%로 남녀간 비정규직 비율의 차이가 
4.3%p인 반면 4년제 대학졸업자의 경우 9.0%p, 대학원졸업자의 경우 14.2%p로 격차는 
갈수록 증가하고 있음. 따라서 여성은 고학력자일수록 남성에 비해 고용안정성이 떨어진
다는 것을 알 수 있음.
그림 7. 학력 · 성별 비정규직 비율
(단위: %)
○  학력과 업종을 교차하여 비교한 결과 업종에 따라 학력별 비정규직 비율이 크게 차이나는 
것으로 나타났음.
  -  제조업의 경우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모든 업종에서 근로자의 학력수준이 상승하면 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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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비스업의 경우 업종에 따라 학력별 비정규직 비율이 다르게 나타났음.
  -  환경 및 건설업의 경우 학력 수준 상승에 따른 비정규직 비율 감소 추세는 제조업과 같았
으나 학력 수준 상승에 따른 비정규직 비율이 급격하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 학력에 
따른 고용안정성의 양극화가 매우 심한 특성을 보여주었음.
  -  그래프에는 없지만 제조업 전체를 대상으로 비정규직 비율을 계산할 경우 학력이 높을
수록 비정규직 비율이 감소하는 추세(고졸 8.9%, 전문대졸 4.2%, 대졸 1.9%, 대학원졸 
0.2%)가 두드러지는 반면, 서비스업 전체를 대상으로 계산할 경우 전문대졸 이상 학력자
들에서 비정규직 비율은 큰 변화가 없음(전문대졸 12.3%, 대졸 12.1% 대학원졸 13.0%). 
그러므로 근로자의 학력수준이 높아질수록 제조업과 서비스업 간의 비정규직 비율 격차
는 증가하며 이에 따라 고용안정성의 격차도 증가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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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력과 규모를 교차하여 비교한 결과 규모에 따라 전체 분석결과의 추세와는 다르게 나타
나기도 하였음.
  -  30~99인 사업체의 경우 전문대졸의 비정규직 비율이 가장 낮았으며 이후 학력수준이 상
승할수록 비정규직 비율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음.
  -  100~299인 사업체의 경우 전체 분석결과와 마찬가지로 4년제 대학졸업자의 비정규직 비
율이 가장 낮았으나 고급인력인 대학원졸업자들의 비정규직 비율이 다른 규모의 사업체
들에 비해 매우 높은 것(18.1%)으로 나타났음.
  -  300인 이상 사업체들의 경우 근로자 학력 수준이 높아질수록 비정규직 비율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체 추세와 달리 대학원졸업자의 비정규직 비율이 4년제 대학졸업자
의 비정규직 비율보다 낮았음.
그림 9. 학력 · 규모별 비정규직 비율
(단위: %)
5. 직무별 비정규직 고용현황
○  직무별로 비정규직 고용현황을 비교한 결과 관리직의 비정규직 비율이 매우 낮은 반면 기
능직의 비정규직 비율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  직무와 성별을 교차하여 비교한 결과는 직무에 따라 남성과 여성의 비정규직 비율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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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핵심 직무인 관리직의 경우 비정규직 비율이 2.1%으로 매우 낮았지만 여성의 비정규직 비
율(4.2%)은 남성(1.5%)에 비해 훨씬 높았음.
  -  반면 기능직의 경우 비정규직 비율이 22.5%로 직무 중에서 가장 높았으며 남성 21.7%, 
여성 24.2%로 성별 차이는 크지 않은 편이었음.
  -  기능직을 제외하면 남성과 여성 사이의 비정규직 비율 차이는 매우 컸음. 특히, 연구개발
직과 기술직의 경우 비정규직 비율 격차가 2~3배에 달하고 비율 자체도 25% 이상이어서 
고급 및 숙련 인력에서 여성의 고용불안정이 남성에 비해 심한 것으로 나타났음.
그림 10. 직무 · 성별 비정규직 비율
(단위: %)
○  직무와 업종을 교차하여 비교한 결과 업종에 따라 직무별 비정규직 비율이 크게 차이나는 
것으로 나타났음.
  -  제조업의 경우 기능직을 제외한 전 직무 영역에서 비정규직 비율이 매우 낮았으며 전체 
추세와 달리 연구개발직과 기술직의 비정규직 비율도 매우 낮았음. 또한, 상대적으로 비
정규직 비율이 높은 기능직에서도 다른 업종보다는 낮게 나타났음.
  -  서비스업 중 금융업은 핵심 직무인 관리직을 제외한 모든 직무에서 비정규직의 비율이 높
았으며 기능직의 경우 절반 이상의 근로자(50.3%)가 비정규직인 것으로 나타나 환경 및 




























  -  환경 및 건설 업종은 기술직과 기능직을 제외한 직무에서 비정규직의 비율이 낮았으나 기
능직의 경우 74.5%로 비정규직의 비율이 매우 높았음.
  -  한편, 연구개발업무가 매우 중요한 정보 · 기술 · 과학 서비스업의 경우 연구개발직의 비
정규직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23.6%) 정보 · 기술 · 과학 서비스 기업의 연구개
발역량, 나아가 기업 자체의 경쟁력 저하가 우려됨.
그림 11. 직무 · 업종별 비정규직 비율
(단위: %)
○  직무와 규모를 교차하여 비교한 결과 전체 분석결과와 마찬가지로 규모와 관계없이 비정규
직 비율은 관리직에서 매우 낮고 기능직은 매우 높았으며 연구개발직은 규모에 따라 크게 
차이나는 것으로 나타났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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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99인 사업체의 경우 사무직을 제외하면 모든 직무에서 다른 규모의 사업체들에 비해 
비정규직 비율이 가장 낮았음. 특히, 연구개발직은 5.2%로 나타나 100인 이상의 사업체
(27.5%, 12.0%)들에 비해 매우 낮았으며 직무별로 비교할 경우에는 관리직 1.6%에 이어 
가장 낮은 비율을 보여주었음.
  -  반면, 100~299인 사업체의 경우 연구개발직에서 전체 평균보다 훨씬 높은 비정규직 비
율(27.5%)을 보여주었음. 이는 연구개발인력의 고용안정성을 해치고 우수인력의 유치를 
방해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연구개발 역량을 저해하는 요소 중 하나가 될 수도 있음.
그림 12. 직무 · 규모별 비정규직 비율
(단위: %)
Ⅳ. 요약 및 결론
○  사업체의 고용현황을 살펴보면 정규직은 4,037,146명으로 85.1%, 비정규직은 706,158명
으로 14.9%였음.
  -  비정규직 비율을 비교하면 성별로는 남성(13.1%)보다 여성(19.5%)이, 업종별로는 제조업
(5.8%)보다는 서비스업(16.1%)과 환경 및 건설업(48.4%)이, 규모별로는 100~299인 사
업체(21.0%)가 높게 나타나 이들 집단의 고용안정성이 낮았음.
○ 비정규직 유형별 분포는 업종별 비교에서 뚜렷한 차이를 보여주었음.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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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조업은 파견, 용역, 특수고용 근로자를 포함하는 비전형 근로자의 비율이 꽤 높았던 반
면, 서비스업은 계약직 근로자의 비중이 매우 높고 비전형 근로자의 비율은 미미한 수준
이었음.
  -  환경 및 건설업은 시간제 근로자의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 일용직 비율이 높은 
산업의 특성을 그대로 보여주었음.
○  연령별 비정규직 고용현황 분석결과, 30대를 기점으로 연령이 증가할수록 비정규직 비율
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주었음.
  -  이러한 추세는 남성보다는 여성, 제조업보다는 서비스업, 30~99인의 소규모 사업체보다
는 100인 이상의 더 큰 규모의 사업체들에서 뚜렷하게 나타났음. 특히, 추세가 뚜렷한 집
단들(여성, 서비스업, 환경 및 건설업, 100인 이상)에 속한 60대 이상의 경우 비정규직 비
율이 절반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고용안정성이 매우 낮은 것으로 드러남.
○  학력별 비정규직 고용현황 분석결과, 학력 수준 상승에 따라서 비정규직 비율이 감소해 4
년제 대학졸업자에서 비정규직 비율이 가장 낮아지며 고학력자인 대학원졸업자에서는 비
정규직 비율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음.
  -  성별로 추세를 비교하면 남성은 학력수준 상승에 따라 비정규직 비율이 지속적으로 감소
하는 반면 여성의 경우에는 이러한 추세가 나타나지 않거나 오히려 반대로 나타났음. 이
에 따라 학력수준 상승과 함께 남녀간 비정규직 비율의 격차가 커지고 있으며 여성은 고
학력자일수록 남성에 비해 고용안정성이 떨어지고 있음. 이는 고학력일수록 고용에서 남
녀차별이 더 크다는 것을 의미함.
  -  제조업과 서비스업 간에서도 동일한 현상이 발생하여 학력수준 상승과 함께 제조업과 서
비스업 간 비정규직 비율 격차도 증가하고 있음. 환경 및 건설업은 학력수준 상승에 따른 
비정규직 비율 감소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나 학력 수준에 따른 고용안정성 양극화가 매
우 심한 것으로 드러남.
○  직무별 비정규직 고용현황 분석결과, 핵심직무인 관리직의 비정규직 비율은 매우 낮았으나 
고급 및 숙련 인력을 필요로 하는 연구개발직과 기술직의 비정규직 비율은 상대적으로 높
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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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성은 연구개발직과 기술직의 비정규직 비율이 25%이상으로 남성에 비해 매우 높게 나
타나 고급 및 숙련 인력에서 여성의 고용안정성이 떨어지고 있음.
  -  제조업보다는 서비스업의 연구개발직과 기술직의 비정규직 비율이 더 높았음. 특히, 연구
개발업무가 주를 이루는 정보 · 기술 · 과학 서비스업의 경우 연구개발직의 비정규직 비율
이 모든 직무 중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 기업의 연구개발역량, 나아가 기업 자체의 
경쟁력 저하가 우려됨.
○  종합하면 남성에 비해 여성이, 제조업에 비해 서비스업과 환경 및 건설업이, 30~40대 보
다는 50대 이상의 장년층 근로자가, 고졸 이하가, 기능직이 비정규직 비율이 높게 나타나 
이들 집단의 고용안정성 강화를 위한 정책적 노력이 요구됨.
  -  여성은 대학원졸업자와 연구개발직 및 기술직 종사자가 남성에 비해 고용안정성이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나 여성 고급 및 숙련 인력에 대한 고용정책이 필요함.
  -  정보 · 기술 · 과학 서비스업은 연구개발직의 고용안정성이 취약한 것으로 드러나 기업 경
쟁력 강화를 위해 이에 대한 대책수립이 필요함. 
